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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와 고령자 근로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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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연구 
분석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재정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고령자 근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보장제도와 고령자 근로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퇴직시점, 근로형태, 그리고 노후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첫째, 소득조사를 통한 연금액 삭감 수준의 증가, 근로시간 제한의 완화, 

DC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음. 둘째, 건강보험 의무제공 규정 완화와 사회보장혜택의 

감소는 파트타임 형태의 고령 근로자를 늘릴 수 있고, 부분연금의 도입으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셋째, 고령 근로자의 소득분포는 소득조사 규정에 따라 다르고, 소득조사의 폐지로 ‘노후소득’이 증가될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점을 연기하고 근로를 연장할 경우 암묵적 조세를 통한 ‘노후소득’ 평가를 할 수 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20세기 동안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으로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 재정불안

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고령자 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60~64세 고용률은 1980~1995년 동안 감소하다가 1995~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Börsch-Supan & Coile 2018)

 1950~2000년에는 젊은 층의 근로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근로에 높은 과세 등을 

부과하였음(Coile & Gruber 2000)

- 1950년에는 62세 고령자의 81%가 노동시장에 있었으나, 이 비율은 1995년까지 51%로 줄어듦

 2000년대 이후 고령자의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증진과 교육수준의 증가 등일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Coile et al. 2018)

 사회보장제도와 고령자 근로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들은 퇴직시점, 근로형태, 그리고 노후소득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분될 수 있음

 첫째, 퇴직 후 근로 시 소득조사(Earnings Test)1)를 통한 연금액 삭감 수준 증가(감소), 퇴직 후 근로시간 제한 

1) 소득조사(Earnings Test)는 연금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할 경우 일정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초과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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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강화), 그리고 DC형(DB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시점’이 늦추어(당겨)질 수 있음

 Börsch-Supan & Coile(2018)은 소득조사(Earnings Test)의 규정 변경을 통해 퇴직 후 근로 시 연금액 

감소폭이 확대되면 퇴직시점도 늦추어진다는 점을 보여줌

 Gelber et al.(2017)은 고령자 근로에 대한 연간 소득조사 효과, 즉 소득조사로 인한 연금액 삭감에 대한 

민감도를 추정하여 이 민감도가 큰 근로자일수록 퇴직시점이 당겨진다고 주장함

 Fitzpatrick(2018)은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게 퇴직 후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완화가 

퇴직시점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2)

- 근로가능 시간을 늘림에 따라 퇴직 전 가장 양질의 서비스직에 있었던 사람이 퇴직 후 근로할 가능

성이 높아짐

- 교육직(Teaching Staff)에 종사하는 사람이 행정직(Administrative)보다 퇴직 후 근로 가능성이 낮

아짐

  ＊ 남자가 여자보다 퇴직 후 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조기퇴직 인센티브가 있었던 연령대의 퇴직 후 근로비율이 높아짐

 Quinn et al.(2018)은 공공기관과 사적기관 근로자의 퇴직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DB형과 DC형 

연금가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함

- 미국의 공적기관 근로자는 DB형 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사적기관 근로자는 대부분 DC형 연금에 가

입하고 있음

- DC형 가입자는 DB형 가입자보다 시장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노후 재정 불안정이 더 

높음

- DC형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적기관 근로자의 고령자 근로에 대한 경향이 공공기관 근로자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건강보험 의무제공 규정의 완화와 사회보장혜택의 감소는 파트타임 형태의 고령 근로자를 늘릴 수 있고, 파트

타임 근로에 적용되는 부분연금(Partial Pension)3)의 도입으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Baicker & Chandra(2005)는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제공 규정을 없애는 것이 파트타임 

형태의 고령 근로자를 늘린다고 주장함

- 건강보험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늘리기 때문임

비례하여 연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의미함 
2) 미국은 18개 주에서 은퇴자의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고, 11개 주에서는 시간과 금액에 모두 제한을 두고 있음
3) 스웨덴은 완전고용에서 완전은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분고용 형태가 존재하는데, 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부분고용 

상태일 경우 연금도 완전은퇴 시 받는 금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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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densjö(2006)는 스웨덴의 1976~2001년 부분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에 대

한 효과를 분석하여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전체 근로시간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늘어났음을 보여줌

 Beehr & Bennett(2014)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완전고용과 완전은퇴의 중간 단계

인 부분고용(Bridge Employment) 형태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함

 셋째, 고령 근로자의 소득분포는 소득조사 규정에 따라 다르고, 소득조사의 폐지로 ‘노후소득’이 증가될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점을 연기하고 근로를 연장할 경우 암묵적 조세(Implicit Tax)4)를 통한 ‘노후소득’ 평가를 할 수 있음

 Friedberg(1998, 2000)는 고령 근로자들의 소득분포는 소득조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한 바로 아래가 

가장 크고 상한 규정이 바뀌면 소득 분포도 바뀌는 현상을 보여줌

 Engelhardt & Kumar(2009)는 소득조사의 폐지가 고령자 근로를 증가시켜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증명하였음

-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백인이 아니며, 흡연자인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Börsch-Supan & Coile(2018)은 연금수령시점을 연기하고 근로를 오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 어느 것이 소득에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암묵적 조세(Implicit Tax) 개념을 사용함

- 암묵적 조세가 낮아지면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12개국5)의 자료를 측정한 결과 암묵적 조세의 평균 추세는 남녀 모두 1980년에서 2016년 동안 낮

아지며 여성의 감소 추세가 남성보다 더 빨라 여성의 근로기간 증가 추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과거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보장개혁은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이었

으며 실제로 고령자 근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4) 연금수령시점을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증가금액에서 연기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
5)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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